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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이 주는 축복      19-03-25

토니 스노우 (Tony Snow)가 2008년 7월 12일에 5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 20대 초반에 방송계에 발을 들였는데 30년간 방송 앵커, 기자,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 그리고 별세 직전에는 백악관 대변인의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보수  진영의 중견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의 친절하고 유화적인 성격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대장암과 투병하다가 숨을 거두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기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을 몇 마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복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형태로 도착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암이라는 형태로 축복이 왔습니다.  나 처럼  불치의 병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동안 세상을 하직해야할 처지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뭐를 의미하는지 최고도의 자신감으로 세계에  공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강력한 암시와 위로를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즉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왜 딴 사람에게 이런 병이 가지 않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는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는 의도보다  노여움을 표현하려고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둘째로  초조함을 이겨야 합니다.  죽는 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힘차게 흐르도록 합니다. 어찔어찔하고 것 잡기 함든 고통에 사로 잡히게 됩니다.  고별이 두려워집니다.  나의 죽음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 지 걱정스러워집니다.

셋째로  죽음에 임박한 우리는 눈과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 처하면 단순 하고 쉽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생, 즉 우리의 시야가 닿는 끝 까지 평탄하게 닦아진 길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닌 거친 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처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응당 하나님을 향하여 우주의 산타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처지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면 조용히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부름을 받았노라.” 죽음에 처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상이 토니 스노우 씨가 별세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그의 서거에 즘하여 정부통령을 미롯하여 여야 각층의 인사들과 모든 언론은 일제히 그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잘 생긴 용모와 능숙한 화술로 까다로운 기자들의 질문에  화기 애애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원만하게 응답을 하던 스노우 씨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끝은 누구에게나 옵니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방송했더니 한 애청자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왜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방송했습니까? 혹시 몸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고 질문하셨습니다.  고마운 애청자에게 “건강 이상 없다.”고 자신 있게 응답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한 번을 꼭 가야 할 “죽음”이라는 길을 어떻게 향해 가야 할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포 젊은이들의 한 모임에서  제 말씀이 끝난 후에 한 청년이 다가와서 “당신의 꿈은 뭐입니까?”고 불쑥 질문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평판이 손상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요 목표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걷고 있는 저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럼 없이 입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언행과 생각을 매일 매일 점검하며 살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삶이 뭐인지 사랑이 뭐인지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불치의 병을 통해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끝
